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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onitor genetically modified bean sprouts at traditional markets in Seoul and to

investigate perception of traditional market merchants and high school students on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We analyzed 30 bean sprouts that were selected at 11 traditional markets in Seoul using the method of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Also, we compared perception of GMOs between merchants (n = 30) and students

(n = 126). Knowledge test about GMOs was performed by students. The result of PCR, 16.7% of bean sprouts were

confirmed as GM bean sprouts (n = 5). Students had significantly more exposure to information about GMOs than

merchants (p < 0.05). Major information sources about GMOs were from mass media (television, newspaper and

radio). About half of subjects were not aware that they eat GMOs and GMOs are sold to consumers. Only 17.3% of

subjects had constant eating intent for GMOs after perceiving foods that he/she usually eats are GMOs. 51.3% of

subjects had willingness to purchase GMOs if GMOs have same quality and lower cost than natural foods. 37.2% of

subjects thought that GMOs would be harmful to humans. Students had more positive perception of GMOs’ side

effects than merchants (p < 0.01). There was no merchant who knew labeling of GMOs. 19.1% of students knew

labeling of GMOs. Students’ mean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of six questions about GMOs was 45.2%. Therefore,

providing adequate information about GMOs is needed for consumer’s choice whether to purchase GMOs or not.

(Korean J Community Nutr 15(5) : 679~68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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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생명과학기술의 발달로 유전자를 재조합하여 식물에 원하

는 유전형질을 발현시킬 수 있게 되었다. 유전자재조합 기술

은 생산량 증대 및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식용 식물에 많이

적용되었으며, 현재 다양한 유전자재조합 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이 개발되어 소비자의 식탁

에 오르고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전세계 25개국 1,330

만 농민이 유전자재조합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Marshall

2009). 콩은 옥수수와 함께 유전자재조합 작물 중 가장 광

범위하게 재배되는 작물로 전세계 10개국, 6,580만 헥타르

의 농지에서 유전자재조합 콩이 재배되고 있다. 이는 전세계

콩 재배면적의 53%를 차지하는 비율이다(James 2008).

우리나라는 아직 국내 재배한 GMOs가 상품화된 단계가 아

니지만, 유전자재조합 작물의 재배 비율이 높은 미국에서의

수입량이 많아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국내 반입 가능성이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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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된다. 콩의 경우 몬산토사의 제초제 저항성 콩

(Roundup Ready Soybean, RRS)이 안전성심사를 통과

하여 유통되고 있으며(Korea Food & Drug Adminis-

tration & Examination Committee of GMO Safety

2000),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RRS 콩에 대한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이용한 시험법을 고시

하였다(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2009).

안전성평가를 거쳐 승인받은 유전자재조합 식품만이 시중

에 유통되지만 유전자 변형, 생태계 교란, 면역반응 이상, 비

의도적 부작용 등의 잠재적 위해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

적으로 제기되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Kuiper

등 2001; Cellini 등 2004).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 식품

여부를 표시하는 제도가 각국에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는 2001년부터 콩, 옥수수 등의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

한 가공식품류에 대해 유전자재조합 식품 표시제도를 시행하

고 있다(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2001). 

두류는 우리나라 식생활에서 빠지지 않은 식품 중 하나로

국민 1인당 1일 평균 섭취량이 37.7 g을 차지한다. 특히 대

두를 이용하여 재배하는 콩나물은 1일 평균 13.4 g을 섭취하

여 다소비 식품 순위 22위이다(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 포장된 상태로 판매되는

콩나물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27조에 따라 포장재에 유

전자재조합 식품 여부를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가

표시를 확인하고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재래시장

에서 판매되는 콩나물은 개별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

장소에 안내표지판을 표시해야 하나, 재래시장의 유전자재조

합 식품 표시제 시행 비율은 낮은 상태이다. 충북 지역 재래

시장에서 판매되는 두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전자재

조합 미표시 제품의 54%가 유전자재조합 콩을 원료로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nkyoreh Newspaper 2008).

유전자재조합 표시제도의 시행 및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를 따라야 할 유통업체 및 상인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인

식이 중요하다. 특히 포장되지 않은 형태의 식품을 판매하

여, 상인 스스로가 원산지, 유전자재조합 식품 여부를 표시

해야 하는 재래시장 상인의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인식

이 중요하다. 그러나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인식 조사는

생산자(농민)(Kim 2002), 주부(Kim 2002; Kim &

Kim 2003)와 성인(Ha 등 2003; Huh 2003)을 포함한

소비자, 관련 공무원(Oh 등 2005) 및 여론주도집단(Ahn

& Paik 2005)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보고된 바 있으나

재래시장 상인 대상의 인식 조사는 보고된 바 없다. 또한 능

동적 소비를 시작하고 주체적인 소비 인식을 형성하는 시기

인 청소년은 향후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소비 가능성이 있으

나, 이들의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인식 및 지식 정도의

파악(Kang 2003; Kang 2004)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기존 인식을 바탕으로 구매 여부를

결정하고, 상인들은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역할

을 하며,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와 상인의 제품에 대한 인식 정도는 제품의

구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에게 정보

를 제공하는 판매자인 재래시장 상인과 미래의 소비자인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하여 비교하고, 추가적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유전자재

조합 식품에 대한 지식 정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

서 유전자재조합 식품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판매 실

태(Min 등 2006)와 타 지역 재래시장(Shim 등 2006)의

유전자재조합 대두의 판매 실태는 보고된 바 있으나 서울지

역 재래시장에서의 판매 실태가 보고된 바 없어, 서울 일부

지역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유전자재조합 콩나물의 판매 실

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콩나물의 유전자재조합 유전자 분석

1) 재료

2009년 8월 10일~22일에 서울시 관악구, 동작구, 영등

포구 재래시장 11곳에서 판매한 콩나물을 분석 대상으로 하

였다. 콩나물 구입 재래시장 및 점포는 편의추출하였으며,

점포를 직접 방문하여 관악구 재래시장 콩나물 2점(신사시

장), 동작구 재래시장 콩나물 7점(노량진시장 3점, 성대시

장 4점), 영등포구 재래시장 콩나물 21점(대방시장 2점, 대

신시장 3점, 도림시장 3점, 삼구시장 1점, 신풍시장 1점, 영

등포시장 6점, 영진시장 1점, 우리시장 4점), 총 30점의 콩

나물을 수집하였다. 유전자재조합 음성대조군으로는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풀무원사의 콩나물 DNA

를, 양성대조군으로는 GM soybean(RRS) detection

positive control plasmid(NipponGene, Japan)를 이용

하였다.

2) 유전자 추출 및 확인

유전자 추출은 Plant/Seed DNA Kit(ZYMO RESEARCH)

을 사용하여 2번 반복하여 추출하였으며, NanoDrop(ND-

1000 Spectrophotometer, Dae Myung Scienc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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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을 이용하여 2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추출

한 DNA의 순도는 230, 260, 280 nm에서 각각 흡광도를

측정하여 A260/A280과 A260/A230의 ratio가 1.7~2.0

인 것을 PCR에 이용하였다. 

3) PCR에 의한 정성검사

PCR 반응용액은 10XPCR buffer 2.5 µL, 25 mM

MgCl
2
 1.5 µL, 2.5 mM dNTPs 2.0 µL, 25 µM 정방향

합성개시 프라이머와 역방향 합성개시 프라이머 각 0.5 µL,

Taq DNA polymerase(5U/µL) 0.125 µL, 추출된

50 ng DNA 2.5 µL와 멸균증류수 15.375 µL를 혼합하여

총 25.0 µL로 만들었다. PCR 반응은 ABI PRISM 2700

thermal cycler(Applied Biosystems, USA)를 사용하

였으며, 95oC에서 5분간 방치하여 최초 변성을 일으켰다.

95oC에서 30초간 denaturation, 60oC에서 30초간

annealing, 72oC에서 30초간 extension 과정을 40회 반

복하여 증폭시킨 후 72oC에서 7분간 elongation한 후 4oC

에서 보관하였다. P35S, RRS의 PCR 운전 조건은 95oC에

서 5분간 최초 변성을 일으킨 후, 95oC에서 30초간

denaturation, 64oC에서 10초간 annealing, 72oC에서 1

분간 extension 과정을 40회 실시한 후 72oC에서 7분간

elongation하고 4oC에서 보관하였다. PCR 증폭산물은 3%

agarose gel에서 확인하였다. 

2. 유전자재조합 식품 인식 조사

1) 조사 대상

콩나물 시료를 구입한 재래시장 점포의 상인 30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09년 8월 서울시 소

재 고등학교 1개교의 1학년 학생 126명(남자 99명, 여자

27명)을 대상으로 유전자재조합 식품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지식

도를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재래시장 상인의 일반적 특성 및 점포 특성과 상인과 고등

학생의 유전자재조합 식품 인식도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

사하였다. 설문은 선행연구(Kang 2003; Kim & Kim

2004)의 조사 문항을 수정하여 개발하였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인식도는 유전자재조합 식품 인지도 및 인지경

로, 섭취/구매 의사, 유전자재조합 식품 표시제도 인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고등학생 대상 유전자재조합 식품 지

식 조사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목적 및 연구 현황, 생물학

적 지식 관련 6문항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SAS 9.2(SAS Institute INS, Cary,

NC)를 이용하였다. 유전자재조합 식품 인식도 조사결과는

상인과 고등학생으로 나누어 χ2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여 대상 집단별 인식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유

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지식도는 남녀 고등학생의 정답률

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유의수준 < 0.05

에서 실시하였다. 

—————————————————————————

결 과
—————————————————————————

1. 콩나물 시료 수거 점포 및 상인의 일반적 특성

콩나물 시료를 수거 점포 30곳 및 판매 상인의 일반적 특

성은 Table 1과 같다. 조사 대상 점포 모두 면적이 49.5m2

미만이었으며, 종업원 수는 1~2명이었다. 상인의 남녀 비

율은 같았으며, 40대가 가장 많았고, 점포 주인이 80.0%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가

56.6%로 가장 많았으며, 월 평균 가구 소득은 200만원 미

만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ed stores and
merchants

Variables N (%)

Store

Store size

16.5 m2 > 17 (56.7)

16.5 − 33 m2 12 (40.0)

33 − 49.5 m2 1 (93.3)

Number of employees

  (including owner)

1 12 (40.0)

2 18 (60.0)

Merchant

Sex Male 15 (50.0)

Female 15 (50.0)

Age 30s 9 (30.0)

40s 12 (40.0)

50s 8 (26.7)

60s 1 (93.3)

Employment status Owner 24 (80.0)

Employee 6 (20.0)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 17 (56.7)

Middle school 9 (30.0)

High school 4 (13.3)

Religion Christianity 5 (16.7)

Roman catholic 1 (93.3)

Buddhism 5 (16.7)

None 19 (63.3)

Household monthly income Under one million won 18 (60.0)

Under two million won 12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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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콩나물 시료 유전자재조합 여부 확인

재래시장에서 수거한 콩나물 시료 30점을 대상으로 내재

성 유전자 Le1n을 증폭한 결과 모든 시료가 118 bp에서

Le1n이 증폭되어, 시료 모두가 콩나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재조합유전자 발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35S, NOS,

RRS에 대한 PCR 분석을 실시한 결과 5점의 시료(노량진1,

대신2, 도림2, 신사1, 영등포3)에서 유전자가 증폭되어(Fig.

1), 서울 일부지역 재래시장에서 시판되는 콩나물의 16.7%

가 GMOs로 확인되었다.

3. 유전자재조합 식품 인식도

1) 상인과 고등학생의 유전자재조합 식품 인식도

설문조사를 통한 대상자들의 유전자재조합 식품 인식도는

Table 2와 같다. 설문조사 대상의 총 62.8%가 유전자재조

합 식품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으며, 고등학생(66.7%)이 상

인(46.7%)보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해 들은 적이 유의

하게 많았다(p < 0.05). 학생과 상인 모두 언론(TV, 신문,

라디오)에서 정보를 얻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상인의 경

우 학생보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더 많았다.

본인이 유전자재조합 식품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

자는 39.7%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총 51.3%가 유전자재조

합 식품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

며, 학생이 상인에 비해 판매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상인의 40.0%는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여 판매 여

부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절

반 이상이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콩나물 중 유전자재조합

콩나물의 비율은 1/3 미만일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상인의

33.3%는 판매되는 콩나물의 2/3 이상이 유전자재조합 콩나

물일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평소 먹던 식품이 유전자재조

합 식품이라면 섭취량을 줄이거나(41.0%), 먹지 않겠다

(14.7%)는 대상자가 절반 이상이었다. 계속 먹겠다는 대상

자는 17.3%로, 학생(15.9%)보다 상인(23.3%)이 많았

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이 일반 식품과 품질이 같고, 가격이

더 저렴할 경우 학생의 49.2%, 상인의 60.0%가 구입할 의

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자의 37.2%는 유전자재조

합 식품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

었으며, 절반 이상의 대상자가 아무런 영향이 없거나 일반 식

품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고등학생

의 59.5%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이 부작용이 있다면, 그 원인

을 찾고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

었으나 상인의 36.7%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을 생산하지 않

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상인의 40.0%는 본인에게 아

무런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다고 인식하고 있어, 고등학생과

상인의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상인은 유전자재

조합 식품 표시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대상이 없었으며, 고

등학생은 19.1%만이 알고 있었다.

2) 상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전자재조합 식품 인식도

재래시장 상인들은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p = 0.031),

점포 규모가 클수록(p = 0.003), 유전자재조합 식품이 소

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

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무교인

상인의 52.6%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반

면, 종교가 있는 대상자들은 영향이 별로 없거나(54.6%),

일반 식품과 똑같을 것(45.5%)이라고 인식하여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다(p = 0.004). 평소 먹던 식품이 GMOs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계속 먹겠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소득이

Fig. 1. PCR products amplified from bean sprouts.
(a) PCR result of bean sprouts with Le1n primers.
(b) PCR result of bean sprouts with P35S primers.
(c) PCR result of bean sprouts with NOS primers.
(d) PCR result of bean sprouts with RRS primers.
Lane 1: blank, Lane 2: negative control, Lane 3: positive control,
Lane 4: Noryangjin 1, Lane 5: Daesin 2, Lane 6: Dorim 2, Lane 7:
Sinsa 1, Lane 8: Youngdeungpo 3, Lane 9: 100 bp DNA ladder. 



최슬기·임정훈·신지성·정진안·정효지·683

100~200만원인 대상자(50.5%)가 100만원 미만인 대상

자(5.6%)보다 유의하게 많았다(p = 0.005). 그 외 상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인식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data not shown).

Table 2. Perception of merchants and students on GMOs

Variables
Students

(n = 126)

Merchants

(n = 30)

Total

(N = 156)

Exposure to information about GMOs*
Yes 84 (66.7)1) 14 (846.7) 98 (62.8)

No 42 (33.3) 16 (853.3) 58 (37.2)

Information sources about GMOs2)

Mass media (TV, newspaper, radio) 54 (77.1) 11 (878.6) 65 (77.4)

The internet 10 (14.3) 3 (821.4) 13 (15.5)

School 6 (88.6) 0 (880.0) 6 (87.1)

Self-awareness about eating GMOs

Eating 48 (38.1) 14 (846.7) 62 (39.7)

Don't eating 28 (22.2) 7 (823.3) 35 (22.4)

Don't know 50 (39.7) 9 (830.0) 59 (37.8)

Awareness about selling GMOs 

  to consumers

Selling 66 (52.4) 14 (846.7) 80 (51.3)

Don't selling 18 (14.3) 4 (813.3) 22 (14.1)

Don't know 42 (33.3) 12 (840.0) 54 (34.6)

Possibilities of bean sprouts in traditional

  markets are GMOs

≤ 1/3 71 (56.4) 13 (843.3) 84 (53.9)

1/3~2/3 35 (27.8) 7 (823.3) 42 (26.9)

> 2/3 20 (15.9) 10 (833.3) 30 (19.2)

Eating intent for GMOs after perceiving

  foods that you usually eat are GMOs

Eating constant 20 (15.9) 7 (823.3) 27 (17.3)

Reducing as possible 49 (38.9) 15 (850.0) 64 (41.0)

Not eating 19 (15.1) 4 (813.3) 23 (14.7)

don't know 38 (30.2) 4 (813.3) 42 (26.9)

Willingness to purchase GMOs if GMOs were

  same quality and lower cost than natural foods

Purchase 62 (49.2) 18 (860.0) 80 (51.3)

Don't purchase 64 (50.8) 12 (840.0) 76 (48.7)

Recognition about effects of GMOs 

  to human

Good effects 4 (83.2) 0 (880.0) 4 (82.6)

Non-effects 28 (22.2) 9 (830.0) 37 (23.7)

Same to natural foods 46 (36.5) 11 (836.7) 57 (36.5)

Harmful 48 (38.1) 10 (833.3) 58 (37.2)

Recognition about side effects 

  of GMOs**

Do not produce GMOs 21 (16.7) 11 (836.7) 32 (20.5)

To find the causes and to produce better GMOs 75 (59.5) 7 (823.3) 82 (52.6)

Don't care if I am safe. 30 (23.8) 12 (840.0) 42 (26.9)

Recognition about labeling of GMOs**
Know 24 (19.1) 0 (880.0) 24 (15.4)

Don't know 102 (81.0) 30 (100.0) 132 (84.6)

1) N (%)
2) 14 students were missing.
*: < 0.05, **: < 0.01

Table 3.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of questions about GMOs

Question
Boys

(n = 99)

Girls

(n = 27)

Total

(N = 126)

The purpose of GMOs is increasing good quality food production 63 (63.6)1) 13 (48.2) 76 (60.3)

GMOs made by recombinant DNA technique for increasing food production 

because the world’s population was increasing sharply
61 (61.6) 16 (59.3) 77 (61.1)

Soybeans do not contain genes 47 (47.5) 12 (44.4) 59 (46.8)

There is a possibility that genetic recombination of people who eat GMOs 24 (24.2) 11 (40.7) 35 (27.8)

There are lack of studies that evaluated risk of GMOs 47 (47.5) 18 (69.2) 65 (52.0)

There is the screening system for safety evaluation of GMOs in Korea 23 (23.2) 95 (19.2) 28 (22.4)

Mean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44.7% 47.5% 45.2%

1)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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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학생의 유전자재조합 식품 지식 조사 정답률

조사 대상 고등학생들은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지식

을 묻는 6문항 중 평균 2.7문항에 대해 정답을 맞춰 정답률

은 45.2%였다. 남녀 학생의 정답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은 없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재조합 식품 안전성평가

심사제도가 있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을 섭취한 사람의 유

전자도 재조합될 수 있다’의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각각

22.4%와 27.8%로 가장 낮았다.

—————————————————————————

고 찰
—————————————————————————

본 연구는 서울시 11개 재래시장 30개 업소에서 판매 중

인 콩나물을 조사하여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판매 실태를 파

악하고, 재래시장 상인과 고등학생의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인식도를 비교하고 고등학생의 지식 정도를 조사하였

다. 조사 대상 재래시장의 30개 업소에서 판매 중인 콩나물

중 16.7%가 유전자재조합 콩나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서부

경남지역 재래시장 대두의 23.3%(Shim 등 2006), 부산지

역에서 판매되는 콩 가공식품의 28.7%(Min 등 2006) 보

다 낮은 비율이었다. 그러나 콩나물에서 재조합 유전자가 검

출되었어도 콩나물이나 원료 콩이 GM 콩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원료 콩의 수입, 운반 및 포장, 콩나물 재배, 운반, 포장

과정에서 다른 GM 유전자의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이다. Yun(2004)은 콩나물 원료 콩이 유전자 변형

작물이 아닌 경우에 콩나물 포장지 생산 공정 중에서의 GM

옥수수 타분이 혼입되어 콩나물 완제품에서 GM 양성 반응

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고등학생의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해 들어본 경험은

66.7%로 2003년 고등학생 대상 연구(Kang 2003)의

52.3%보다 높고, 2008년의 성인 대상 연구(Kwon 등

2008)에서의 65.1%와 유사했으나 2004년 고등학생 대상

연구의 78.8%(Kang 2004), 성인의 간접경험률 89.8%

(Huh 2003), 85.7%(Ha 등 2003) 보다 낮았다. 특히 재

래시장 상인(46.7%)은 간접경험률이 고등학생 및 선행연

구의 경험률보다 낮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

록(Kang 2003), 성인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유전자재조

합 식품 인지도가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Kim 2002; Kwon

등 2008). 본 연구에서 재래시장 상인의 학력을 조사하지

않았으나, 학력이 높지 않아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

경험률이 낮게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고등학생과

상인 모두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주요 정보원이 대중매

체와 인터넷으로, Kang(200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평소 섭취하던 식품이 유전자재조합 식품임을 알게 되어

도 계속 먹겠다는 응답이 17.3%인 반면, 유전자재조합 식품

이 일반 식품과 품질이 같고 가격이 싸다면 구입하겠다는 응

답은 51.3%로 나타났다. 2003년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유전자재조합 식품 섭취 의향이 있는

대상자가 36.3%, 일반 식품과 품질이 같고 가격이 싸면 구

입하겠다는 응답이 34.7%, 그렇지 않다 33.8%, 보통이다

31.5%로 나타났다(Kang 2003). Kang(2004)의 연구에

서 유전자재조합 식품 구매의사가 있는 고등학생(31.5%)

들은 품질이 향상되었다면, 자연식품과 품질이 같다면, 가격

이 싸다면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뚜렷한 구입 의사를 나타낸 경우는

4.6~12.9%에 불과한 반면, 주변의 추이를 살펴보고 구입

의사를 결정하겠다는 응답이 22.0~53.2%로 나타났다(Ha

등 2003; Kwon 등 2008).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

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섭취 및 구매에 대해 유보적

인 태도를 취하게 되며, 구입 시 혜택이 존재하거나, 주변 사

람들의 반응을 보고 섭취 또는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에게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면 섭취 및 구매에 대한 자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재조합 식품 표시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

만 아직 유전자재조합 식품 표시제도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19.1%만이 표시제도를 알고 있었으

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

은 표시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유전자재조합 식품 표시

제도 도입 초기의 연구에서 표시제도 인지도는 38.3%, 식품

구매 시 유전자재조합 식품 표시를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10.2%(Ha 등 2003)였다. 낮은 인지도의 원인으로는 정부

의 정책 홍보 부족,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 등이 있겠으나, 식

품 구매 시 유전자재조합 표시를 관심있게 보는 소비자가 적

은 것도 한 원인일 것이다. 한 연구에서는 식품 구매 시 여러

식품 표시 내용 중 유전자재조합 표시를 관심있게 보는 소비

자는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Kwon 등 2008). 현

행 규정상 식품 포장재에 많은 정보가 표시되어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여러 상품을 비교하여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

은 관심있는 몇몇 항목의 표시만 확인하고 구매하게 된다. 유

전자재조합 식품 표시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인식

재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고등학생과 재래시장 상인이 비슷하

였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인의 60.0%는 유전자재조합 식품 생산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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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고, 40.0%는 본인만 문제없다면 상

관없다고 인식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52.1%가 부작용을

개선하여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응답하여(data

not shown), 고등학생이 유전자재조합 기술에 대해 더 긍

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유전자재

조합 기술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위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Kim

2002). 유전자재조합 기술은 비교적 최신의 과학기술로서,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 교과과정 중에 과학기술의 발달 과정

을 접하게 되고, 앞으로 기술이 더 발달할 것이라고 기대하

기 때문에 부작용을 해결할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된

다. 학력이 높은 상인들이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구매 의사가

더 높은 것도 유전자재조합 기술 인지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

으로 여겨진다(Kim & Kim 2004). 상인들은 최근의 과학

발전은 자세한 원리를 알지 못한 채 대중매체에서 접하는 정

보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생에 비해 새로운 과학기

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높은 상인이 낮은 상인보다 유전자재조합 식품 인

지 후 지속적으로 섭취의사를 지닌 비율이 높았다. 이는 소

득이 낮은 주부가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섭취 의사가 더 높다

고 보고한 Kim(2002)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러

나 본 연구 대상자들의 월 평균 가구수입이 200만원 이하

로, 선행연구 대상자들의 소득 수준보다 낮으므로, 소득 수

준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지식

조사의 평균 정답률은 45.2%로 절반에 못 미쳤다.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같은 문항을 질문한 선행연구와 정답률을 비교

해보면, ‘보통 콩에는 유전자가 없다’의 정답률은 46.8%로

선행연구의 정답률 65.3%(Kang 2003), 55.3%(Kang

2004) 보다는 낮았고, 성인 소비자의 정답률 23.9%(Ha 등

2003) 보다 높았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을 섭취하면 자신의

유전자도 재조합될 수 있다’ 문항의 정답률은 27.8%로 선

행연구의 정답률 45.0%(Kang 2003), 35.5%(Kang

2004)보다 낮았다. 지식도를 묻는 문항에서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 문항 별로 20.6~59.2%에 달해(data not

shown) 조사 대상 고등학생들의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은 교과 과정에

서 유전자재조합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내용을 충

분히 접하지 못하고 있다(Kang 2004). 청소년 시기부터 유

전자재조합 기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향후 소비

자의 입장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의 조사 대상 콩나물 시료 구입처를 통계적 샘플링 방

법을 이용하지 않고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또한 분석 시료 수

가 적어 서울시 재래시장에서의 유전자재조합 콩나물 판매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설문조사 대상 선정 역시 시

료 구입처 상인과 1개교 학생으로 한정하여, 설문의 대표성

이 부족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서울지역 일부 재래시장의 유

전자재조합 콩나물 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판매 상인의 유전

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첫 연구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유전자재조합 식품 인식도 상승을 위

한 정책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2009년 8월 10일~22일에 서울 일부지역 11

곳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콩나물 30점을 PCR을 이용하여

유전자재조합 콩나물인지를 판별하고, 재래시장 상인 30명

과 서울시 소재 1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26명을 대상으

로 유전자재조합 식품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고등학생

의 유전자재조합 식품 지식도를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재래시장 11곳에서 수거한 콩나물 시료 30점을

대상으로 재조합유전자 발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35S,

NOS, RRS에 대한 PCR 분석을 실시한 결과 5점의 시료에

서 유전자가 증폭되어, 분석 대상 콩나물의 16.7%가 GMOs

로 확인되었다.

2.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고등학생(66.7%)이 상인(46.7%)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p < 0.05).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주요 정보원은 언론

이었다. 본인이 유전자재조합 식품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는 39.7%였으며, 유전자재조합 식품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대상자는 51.3%였다.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콩나물 중 유

전자재조합 콩나물의 비율은 1/3 미만일 것으로 예측하였으

며, 평소 먹던 식품이 유전자재조합 식품이라면 섭취량을 줄

이거나(41.0%), 먹지 않겠다(14.7%)는 대상자가 많았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이 일반 식품과 품질이 같고, 가격이 더 저

렴할 경우 학생의 49.2%, 상인의 60.0%가 구입 의사가 있

었으며, 대상자의 37.2%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이 인체에 해

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고등학생과 상인의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유의하게 달랐

으며(p < 0.01), 유전자재조합 식품 표시제도에 알고 있는

상인은 없었으며, 고등학생은 19.1%가 알고 있었다.

3.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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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결과 6문항 중 평균 2.7문항에 대해 정답을 맞춰 정

답률은 45.2%였다. 

본 연구 결과 서울지역 일부 재래시장에서 유전자재조합

콩나물이 판매되고 있으나 판매 상인과 소비자(학생)의 유

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

비자가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섭취 및 구매에 대해 자가 결정

을 할 수 있도록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

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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